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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전문가: 필리핀은 GDP 궤적을 활용하여 특정 제품을 수직 시장에                   

진출시켜야 한다                                                                                          

May 21, 2024  |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In this file photo workers do their 
job at a semiconductor                            
manufacturing facility at the Santa 
Rosa, Laguna Economic Zone.  

필리핀은 GDP 성장을 활용하여 현지 시장에 유리한 특정 제품의 

"수직적 기반"을 찾아내야 한다고 통합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IMI)의 전 CEO 아서 탄은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현지 소비 시장에 적합한 특정 제품에 대해 수직적    

기반에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숫자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은 앞으로 510년 동안 연간 56%의 GDP 성장을 목표로   

탄은 필리핀이 GDP 궤적을 "촉매제"로 사용하여 "국가가 지역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수직적                    

분야"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필리핀은 GDP 성장을 활용하여 현지 시장에 유리한 특정 제품의 "수직적 기반"을 찾아내야                       

한다고 통합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IMI)의 전 CEO 아서 탄은 말했습니다. 

 

“필리핀은 현지 소비 시장에 적합한 특정 제품에 대해 수직적 기반에서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숫자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은 현지 산업이 오늘날 새로 떠오르는 공급망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글로벌 공급망의 일부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의 위치를 다시 검토하고 어떤 수직적 분야에 참여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전자 전문가인 탄은 덧붙였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 Amkor Technology Philippines의 사장 겸 국가 관리자 빙 비에라는 "패키징 및 테스트의 다음 세대로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설계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며, 필리핀이 이미 공급망의 설계 부분을 시작했지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추가 도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역산업부 장관 알프레도 E. 파스쿠알은 필리핀 반도체 공급망이 집적 회로(IC) 설계와 조립, 테스트 및 패키징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에 웨이퍼 제조 공장을 위한 실험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것이 반도체 가치 사슬의 "핵심 요소"라고 두 달 전에 강조했습니다 . 

[Cont. page 2]  

“향후 510년 동안 56%의 GDP 성장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라고 아서 탄은 화요일에 열린 미국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탄은 필리핀이 GDP 궤적을 "촉매제"로 사용하여 "국가가 지역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수직적                  

분야"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야 한다고 아서 탄은 화요일에 열린 미국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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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반도체 및 전자산업 재단(Seipi) 회장인 다닐로 C. 라치카는 웨이퍼 제조 공장이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라치카는 제조업체들이 거버 파일을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TSMC)에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이퍼 제조 공장은 웨이퍼를 집적 회로로                

전환하는 반도체 가공 시설입니다. 

 

이번 달 초, 미국 경제 및 비즈니스 담당 차관보 라민 톨루이는 미국이 필리핀을 포함한 파트너 국가들의 반도체 공급망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CHIPS 법에 의해 할당될 자금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민 톨루이 미국 경제 및 비즈니스 담당 차관보는 “우리는 OECD와 협력하여 필리핀을 포함한 6개 파트너 국가의 조립, 테스트 및 패키징 생태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달 초 필리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톨루이는 자금의 초점이 미국이 투자하고 있는 부분을 보완할 조립, 테스트 및 패키징에 맞춰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체 기사: Business Mirror) 

 
Image credits: Nonie Reyes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5/21/phl-should-use-gdp-trajectory-to-push-specific-products-in-vertical-markets-electronics-expert/ 

필리핀의 결제수지 적자 확대                                                                                                                         

May 20,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REUTERS  

지난 4월에 필리핀의 결제수지 적자가 확대되었다고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이                   

밝혔습니다. 정부가 외채 상환을 하고 무역 수지가 적자를 유지한 영향이었습니다. 

 

중앙은행 자료에 따르면 4월에 결제수지는 1년 전 1억 4800만 달러의 적자에서 6억 3900만 달러의 적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3월에 기록된 11억 7000만 달러의 흑자에서의 역전이기도 했습니다. 

결제수지는 특정 시점에서 필리핀과 세계의 나머지 부분 간의 거래를 측정합니다. 적자는 경제에서 더 많은 자금이 빠져나간 것을 의미하며,                          

흑자는 더 많은 자금이 필리핀으로 들어온 것을 보여줍니다. 

 

"2024년 4월의 결제수지 적자는 국가 정부(National Government, NG)가 외화 채무를 청산하고 각종 지출을 지불하기 위해 필리핀 중앙은행에                     

예금한 외화를 순차적으로 출금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은행은 발표문에서 말했습니다. 

 

첫 네 달 동안 결제수지는 1년 전 33억 달러의 흑자에서 4억 100만 달러의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초기 데이터에 따르면, 누적 결제수지 적자는 주로 국가 정부의 외화 대출 상환과 계속되는 상품 무역 적자에 기인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무역 적자는 3월에 1년 전 502억 달러의 적자에서 31.8억 달러로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첫 분기에는 무역 적자가 전년 대비 22.2% 축소되어                   

112.4억 달러가 되었습니다. 

 

리잘 상업은행 경제학 부문장 마이클 L. 리카포트는 결제수지 적자가 외부 채무 지불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는 4월 12일에 만기가                     

도래한 일본 엔화 채권 3억 6500만 달러의 예정 상환도 포함됩니다. [Cont. page 3]  

 

전자 전문가: 필리핀은 GDP 궤적을 활용하여 특정 제품을 수직 시장에 진출시켜야 한다                                                                                          

[Cont. from page 1]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5/01/us-reviews-semiconductor-supply-chain-for-chips-fund/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5/21/phl-should-use-gdp-trajectory-to-push-specific-products-in-vertical-markets-electronics-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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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분기에는 외부 채무 상환액이 9860.36억 필리핀 페소로 74% 증가했습니다. 

 

이에는 외부 채무의 주 상환액인 9337억 필리핀 페소와 외부 채무의 이자                       

지급액인 5411억 필리핀 페소가 포함되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결제수지는 최종 총 국제보유액(GIR)이 1억 2600만 달러로, 3월              

말의 1억 4100만 달러보다 1.4% 낮았습니다. 

 

달러 보유액은 원래 만기와 잔존 만기에 따라 나누어 나타내어 나라의 단기 외부               

채무를 각각 5.8배와 3.6배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상품 수입 및 서비스 및 1차 소득 지급의 7.6개월치에 해당합니다. 

 

외환 보유액의 충분한 수준은 시장 변동성으로부터 경제를 보호하며, 경제 침체                 

시에도 나라의 부채 지불 능력을 보장합니다. 

 

다음 몇 달 동안, 리카포트씨는 결제수지가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가 정부의 외화 채무를 부분적으로 보충할 것이며, 공식 개발원조와 기타                          

다자원원들에서도 결제수지 및 GIR에 추가될 것입니다. 

 

5월에는 정부가 10년과 25년 만기의 이중 단위 고정금리 달러 채권을 발행하여                      

20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올해 첫 번째 글로벌 채권                                   

발행이었습니다. 

 

리카포트씨는 계속된 송금 증가,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수입, 외국                   

관광 수입 및 외국 직접 투자가 결제수지를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BSP는 국가의 결제수지가 GDP의 0.1%에 해당하는 7억 달러의 적자로                        

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5/22/596671/philippines-
bop-deficit-widens/ 

필리핀, 외국 투자자들에게 루손 경제 코리더 홍보                                                                                               

May 22, 2024  | Janine Alexis Miguel | The Manila Times 

 
필리핀 정부는 루손 경제 코리더를 투자자들에게 제안하고 필리핀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트레이드 장관 알프레도 파스쿠알은 화요일 타구익에서 열린 제6차 인도-태평양 비즈니스 포럼에서 필리핀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이 적기라고                     

강조했습니다. [Cont. page 4]  

필리핀의 결제수지 적자 확대                                                                                                                         

[Cont. from page 2] 

https://www.manilatimes.net/author/janine-alexis-mig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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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필리핀 정부는 물론 지역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로부터의 투자를 통해 국가를 성장시키고자 매우 헌신하고 있습니다," 파스쿠알은 전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외국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투자 및 경제 문제 특별 보좌관인 프레드릭 고도 외에도 중앙 루손 경제 코리더를 외국 투자자들에게 홍보했습니다. 

 

고와 파스쿠알 모두가 첫 번째 루손 경제 코리더 스티어링 위원회 회의가 국내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손을 더럽히고, 이것을 필리핀을 위해 실제로 실현하려고 합니다," 고가 말했습니다. 

 

루손 경제 코리더는 수비크, 클락, 메트로 마닐라 및 바탕가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는 수비크, 마닐라 및 바탕가스의 항구가 필리핀에서 가장                

활발하며, 전체 항만 트래픽의 거의 80%를 대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파스쿠알도 USTDA(미국 무역 및 개발국 에이전시)의 장학금이 루손 경제 코리더에 대한 타당성 연구를 자금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할 일을 생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지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역 부처장은 말했으며, USTDA 장학금의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수수료를 처리할 것이지만, 물론 우리와의 협력을 통해," 그는 말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택 대통령은 또한 루손 경제 코리더를 투자 목적지로 개발하기 위해 정부의 공격적인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루손 경제 코리더에서 성장을 촉진할 중요 프로젝트를 지정했습니다. 수비크, 클락 및 칼라바르손 지역 사이에 전략적인 연결을 만들어                  

수출 제조 기업에게 최적의 위치를 제공합니다," 마르코스는 말했습니다. 

 

칼라바르손은 카비테, 라구나, 바탕가스, 리잘 및 케손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역 부서는 6차 IPBF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참여가 청정 에너지, 디지털 전환, 공급망 탄력성, 인프라 개발 및 신흥 기술과 같은 포럼의                

주요 주제와 일치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투자 기회, 경제적 잠재력 및 진행 중인 개발 프로젝트를 전시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필리핀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4/05/22/business/top-business/ph-promotes-luzon-economic-corridor-to-foreign-investors/1947820 

마닐라와 필리핀의 다른 8개 도시가 세계 상위 1,000개 도시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May 22, 2024 | Roderick Abad | BusinessMirror 

필리핀에서는 월요일에 옥스포드 경제학이 발표한 2024 글로벌 도시 지수에 9개 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마닐라는 두 번째 쿼타일 랭킹보다 상위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이 연구는 163개 국가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1,000개 도시를 5개 범주인 경제, 인적 자본, 삶의 질, 환경 및 행정의 27개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합니다. 

 

영국 기반의 이 싱크탱크는 성명서에서 "이 다섯 가지 차원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글로벌 도시 지수는 각 도시의 강점과 개선 영역에 대한              

미묘한 이해를 제공하여 정책 결정자, 투자자, 고용주 및 주민이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마닐라는 256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서는 마닐라를 필리핀의 수도 자체나 전체 수도권이라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의 구성 도시 중 어느 것도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Cont. page 5] 

 
 

필리핀, 외국 투자자들에게 루손 경제 코리더 홍보                                                                                               

[Cont. from page 3] 

https://businessmirror.com.ph/author/roderickab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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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별로 보면, 마닐라는 인적 자본 부문에서 상위 100위를 한 발 놓쳐 101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에 상업 및 무역의 중심지인 이 도시는                  

경제 부문에서 150위, 환경 부문에서 238위, 삶의 질 부문에서 461위, 그리고 행정 부문에서 614위에 해당합니다. 
 
세부 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경제 중 하나로 43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도시의 주요 강점은 환경 부문입니다(24위), 그러나 삶의 질 부문에서는 약함을 보입니다(683위). 
 
남부의 여왕 도시인 카가얀 데 오로는 환경 부문에서 뛰어나지만(338위), 삶의 질 부문에서는 실패합니다(626위). 
 
2024 글로벌 도시 지수의 전반적인 상위 반에는 다바오 시(500위)가 포함됩니다. 
 
이 마인다나오의 진보적인 지역은 환경 부문에서(229위) 풍부한 천연 자원과 깨끗한 환경으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적 자본 부문에서는                       

평가가 낮습니다(645위). 
 
마닐라를 제외한 위에 언급된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뒤이어 오는 도시들도 생태학적으로는 잘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적 자원 측면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최고에서 최저 순위로, 앙헬레스 시(전체 순위 502위)는 환경 부문에서 191위를 차지하며, 인적 자본 부문에서는 634위를 기록했습니다.                               

바콜로드(538위)는 환경 부문에서 (12위), 인적 자본 부문에서 (739위); 다구판(604위), 환경 부문에서(220위), 인적 자본 부문에서(701위); 잠부앙가                 

시(695위), 환경 부문에서(48위), 경제 부문에서(961위); 그리고 제네럴산토스(723위), 환경 부문에서(101위), 인적 자본 부문에서(915위)에 해당합니다. 
 

옥스포드 경제학의 첫 번째 글로벌 도시 지수에서 미국의 뉴욕이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뒤를 이어 영국의 런던이, 미국의 샌후안 호세, 일본의 도쿄,                   

프랑스의 파리가 이어집니다. 상위 10위를 완성하는 것은 미국의 시애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호주의 멜버른, 그리고                       

스위스의 취리히입니다. 
 

마닐라 외에도, 컷에 포함된 동남아시아의 다른 수도들은 싱가포르(42위),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135위), 태국의 방콕(192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284위), 베트남의 하노이(304위), 방글라데시의 다카(540위), 라오스의 비엔티안(589위), 그리고 미얀마의 양곤(680위)이 있습니다. 

 

"도시는 혁신, 다양성 및 진보가 교차하는 인류 문명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도시 역학의 복잡성으로 인해 어떤 도시가 실제로 성공적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종종 모호해집니다,"라고 옥스포드 경제학의 도시 서비스 디렉터 마크 브릿턴은 말했습니다. 

 

그는 옥스포드 경제학의 글로벌 도시 지수 결과를 예측과 결합함으로써 기관 및 정책 결정자들이 "보다 정보화된 전략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도시의 성과에 따라 지수를 매기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1,000개의 글로벌 도시가 여러 가지 글로벌 트렌드의 동시 발생을 탐색하면서                  

순위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에는 경제적 동요, 정치적 불안정, 고부채 수준, 세계화의 추세, 의료 및 주택에 대한 압력,                   

그리고 기후 변화의 영향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순위를 뒤집을 수 있는 몇 가지 글로벌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5/22/manila-8-other-philippine-cities-among-top-1000-global-cities/ 

교육, 제조업 및 관광이 주요 성장 촉진 요인입니다. JG 서밋 CEO                                                                                                 

May 22, 2024 | Revin Mikhael D. Ochave  | BusinessWorld 

JG Summit CEO Lance Y. 
Gokongwei delivered a keynote 
speech on the private sector’s role 
in fueling economic growth at  
BusinessWorld’s economic forum 
on Wednesday. — PHILIPPINE 
STAR/JESSE BUSTOS  

수요일에 JG 서밋 홀딩스의 최고 경영자는 필리핀 정부와 민간 부문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교육, 제조업 및                

관광의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ance Y. Gokongwei JG 서밋 회장 겸 최고 경영자(CEO)는 타구익 시에서 열린 비즈니스월드의 경제 포럼에서            

"국가는 비즈니스 활동의 비용과 용이성을 촉진함으로써 '핵심 활성화 요인'의 역할을 해야 하며, 민간 기업은            

계속해서 투자하고 일자리와 재산을 창출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세 가지 핵심 영역의 근간에는 우리의 인적 자본, 제조업 부문 및 관광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물리적 및 기술적 인프라의 중요성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6] 

마닐라와 필리핀의 다른 8개 도시가 세계 상위 1,000개 도시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Cont. from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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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kongwei 씨는 젊은 필리핀인들이 기술 중심의 경제에 발맞추기 위한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사들은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에서 역량을 증강하고 재교육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충분히 장착된 노동력으로 정부와 기업이 "우리가 제공하는 명백한 자원을 기반으로 우리 나라에 자신들의 텐트를 칠 수 있도록 국제                    

자본을 자신있게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Gokongwei 씨는 제조업 부문을 활성화하는 것이 경제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산업화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공동으로 개발해야 할 제조업 분야를 식별하고 합의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이에는 가능하게 하는 정책과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조업 경제가 되려면 국가가 노동력을 장비하여 신흥 산업 및 기술적 풍경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에도 의존합니다. 
 

Gokongwei 씨는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관광 수입이 필리핀의 경제 성장 계획의 일부를 형성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자연 경이, 우리의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이상적인 위치 - 이것들은 우리를 관광 강국으로 만들기에 완벽한 재료입니다. 이는                   

우리의 국내 총생산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별도의 연설에서 국가 경제 및 개발 관리부 장관인 Arsenio M. Balisacan은 "필리핀의 경제 전망은 여전히 밝으며 현재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초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기적인 시기에 사회경제적 변혁에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발리사칸 씨는 최근 몇 년간 개선된 빈곤 통계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보다 포용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고품질의 고용 기회와 시장 기회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며, 빈곤을 단일 자리 수 수준으로 줄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제는 올해 정부의 6-7%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예상보다 느리게 1분기에 5.7% 성장했습니다. 
 

‘시너지’  

"조지 아이 로예카, 오토바이 라이드 헤일링 모바일 앱 앙카스의 최고 경영자는 비정규 직원들이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비정규 직원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 리터러시를 높이는 방법이 과제입니다," 그는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비정규 부문을 촉진하고 진정으로 번창하게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는 또한 나라가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인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글로브 텔레콤, 주식회사 부사장인 에마누엘 L. 에스트라다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연결성은 이제 경제 발전에 기본적입니다," 그는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연결성뿐만 아니라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연결성이 필요합니다." 
 

Converge ICT Solutions, 주식회사의 최고 운영책임자 겸 고위 부사장인 예수스 C. 로메로는 현지 브로드밴드 산업이 용량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데 아직도 많은 작업이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해 일률적인 인터넷은 없습니다," 그는 포럼에서 말했습니다. "모바일로 더 나은 사람들과 광섬유 브로드밴드로 더 나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월드 출판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CEO인 미겔 G. 벨몬테는 투자를 유치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공공-민간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성장 동력 중에서 나에게 눈에 띄는 것은 투자, 혁신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국가와 민간 부문 간의 영감을 주는 시너지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민간 부문은 노동 인구의 60% 이상을 고용하고 필리핀 GDP에 큰 부분을 기여합니다," 벨몬테 씨는 말했습니다. "에너지, 통신 및                    

인프라와 같은 중요 산업들이 민간 부문에 큰 잠재력을 제공함으로써 나라에는 정말 놀라운 가능성이 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5/23/596917/education-manufacturing-and-tourism-are-key-growth-drivers-says-jg-
summit-ceo/ 

교육, 제조업 및 관광이 주요 성장 촉진 요인입니다. JG 서밋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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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P 활동 하이라이트  

부회장 사라 두테르테- 카르피오와의 회의   

Apr 25, 2024, 2024 |  Department of Education Building, DepEd Meralco Avenue, Pasig City 

KCCP와 마리아노 마르코스 주립 대학교(MMSU) 간의 이해각 서명                                                                   

May 07, 2024 2024 |  MMSU FEM Hall, Batac, Ilocos Norte  

필리핀 한국상공회의소(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는 함께 삼도 이러닝 코퍼레이션(Samdo e-Learning Corporation)                                          

및 한컴아카데미(Hancom Academy)와 2024년 5월 7일, 마리아노 마르코스 주립 대학교(Mariano Marcos State University, MMSU) FEM 홀에서                      

이해각 서명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서명식은 필리핀 극북 지방의 바타크(Batac)에 위치한 MMSU에서 열렸습니다. 

 

MMSU 총장인 셜리 C. 아그루피스 박사, 필리핀 한국상공회의소 및 삼도 이러닝 코퍼레이션 회장인 조셉 엄(Joseph Um) 씨, 그리고 한컴아카데미                

대표로 참석한 한컴아카데미 최고경영자인 광훈 이(Kwang Hun-Lee) 씨(한컴아카데미 대표인 오함 리(Oharm Lee) 씨를 통해)가 서명한 이 다섯                    

년간의 협약은 인공지능(AI) 교육 프로그램, 오디오, 이러닝 및 직접 수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수업을 원활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ont. page 8] 

합동 외국 상공회의소(Joint Foreign Chambers)는 지난 2024년 4월 25일, 패싱 시티 메랄코 아베뉴, 교육부 빌딩 2층에서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카르피오와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KCCP는 회장인 엄현종(Joseph Um) 씨(삼도 필리핀 코퍼레이션)와 KCCP 부회장인                               

이달훈(Dalhun Lee) 씨(한국전력공사 필리핀)로 대표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다루어진 주요 안건 중 일부는 부통령 사무실의 계획 및 우선 순위,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선언 및 프로그램, 필리핀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계획 등이었습니다. 회의 중에는 외국 상공회의소 및 비즈니스 단체와의 협력 분야도 부통령과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JFC의 지도자들은 매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교육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부통령 사라에게 회의에 참석해 주어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그룹은 부통령 사라와 함께 사진 촬영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Photo Credits:  Official Facebook Page of Inday Sara  Duter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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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P 회장인 엄 씨는 필리핀 학생들에게 이 기회의 중요성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한국과 필리핀 양국에서 취업 기회를 열 수 있으며,                      

특히 한국 기업의 증가로 필리핀에서도 취업 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MMSU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대학에 더 많은 한국 학생들을 초청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그루피스 총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 학생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KCCP는 MMSU와의 MOU의 성취와 앞으로의 몇 년 동안 교육 기관과의 더 많은 파트너십 구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JFC(외국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알프레도 파스쿠알과의 회의                                                             

May 22, 2024 2024 |  DTI-OSEC Conference Room, Industry and Investment Bldg., Makati City 

합동 외국 상공회의소는 2024년 5월 22일, 막아티(Makati)시에 위치한 DTI-OSEC 회의실에서 산업 및 투자 건물 내에서 산업통상자원부(DTI)                      

알프레도 파스쿠알 장관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KCCP는 이 회의에 이사들인 현주 줄리아 리(Hyunjoo Julia Lee, Little Clarion International Preschool)와 

상구 새뮤얼 천(Sanggoo Samuel Chun, Megatrends I & C Corporation)이 참석했습니다. 

 

회의 중 논의된 주요 안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투자 유치 계획과 일정, 지역 종합 경제 파트너십(RCEP), CREATE More, 인터넷 거래법 시행령,                       

지적 재산권(IP) 법 개정, 그리고 국회에서의 임금 인상 제안 등이었습니다. 또한 KCCP는 아직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2023년 9월 7일에                               

서명된 한-필 자유무역협정(FTA)의 최신 소식을 파스쿠알 장관에게 물었습니다. 

 

회의 막바지에 외국 상공회의소는 파스쿠알 장관에게 다가오는 아랑카다 포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그 참여를 바랐습니다. 외국 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정기 회의를 가지고 경제 개혁 및 관련 우려 사항에 대한 최신 개발 사항을 회의 참여자들에게 업데이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KCCP와 마리아노 마르코스 주립 대학교(MMSU) 간의 이해각 서명                                                                   

[Cont. from pag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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